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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각석등은 화사석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고려시 석등의 주류를 차지하는 형식이다. 이 석등은 고려 전

시기에 걸쳐 만들어졌으며, 삼국시 나 통일신라시 의팔각석등, 육각석등과는달리 조선시 까지쭉 이어지고

있다. 고려 말부터는 무덤 앞에 세우는 장명등( )으로도 나타나, 절집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

되던 장식적 조형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.   

같은 형태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표방하고 있는 위의 두 형태, 즉 사찰의 경내에 세워진 석등과 무덤 앞

장명등의 두 부류로 나누었을 때, 논산 관촉사 석등과 개성 현화사 터 석등, 개성 개국사 터 석등, 금강산

묘길상마애불 앞 석등, 충주 미륵 원 석등, 고령 가야박물관 석등, 김천 직지사 웅전 앞 석등이 전자의

예이고, 후자의 것으로 공민왕릉 석등과 고려 태조 왕건의 무덤인 현릉의 장명등을 꼽을 수 있다. 

논산관촉사석등은우리나라최 의석조불상인은진미륵과함께전해지고있다. 은진미륵(석조관음보살입상)

앞에 관촉사 석등이 서 있는데, 거 한 불상을 마주하여 석등 또한 장 한 모습을 띠고 있다. 언뜻 보면 화사석

위에 또 하나의 화사석이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, 사실 위쪽은 화사석이 아니라 보개형태의 상륜부이다. 마치

화사석처럼 생겨‘제2화사석’이니‘상층화사석’이니 하는 이름들이 생겨났다. 아래쪽 좌부 간주석은 3개의

사진1 논산 관촉사 석등// 고려시 // 전체높이 601cm// 보물 232호// 충남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(관촉동)// 홍선 지음, 《석등》한국불교문화의 이해 1(눌와, 2011), 356쪽. 

사진2 관촉사 석등의 지붕돌과 상륜부. (홍선 지음, 앞의 책 358쪽)

사진3 우리나라 최 의 불상 관촉사 은진미륵(석조관음보살입상)과 그 앞의 관촉사 석등. (홍선 지음, 앞의 책 364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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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을 짜 맞추어 원기둥처럼 만들고, 기둥 위와 아래에는 두 줄의 둥근 띠를 양각으로 둘 다. 한가운데에는 세 줄의 둥근

띠를 양각으로 둘 는데, 가운데 띠에 네 장 꽃잎으로 이루어진 연꽃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자칫 단조로울 수도 있는

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한층 살가움을 느끼게 해준다.     

개성 현화사 터 석등은 일제강점기 때 원 소재지를 떠나 덕수궁, 경복궁을 거쳐 지금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앞뜰에

서 있다. 화사석의 경우 사각 상 석의 네 모서리에 각 1개씩 네 개의 기둥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각 지붕돌을 덮어서

화사부( )를 구성하 다. 화사석의 네 기둥돌과 간주석의 형태가 모두 고복형으로 같은 모습이 인상적인데, 전체적

균형감으로 보면 상 석에 비해 하 석이 왜소하여 매우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. 마치 다리에 비해 머리와 어깨가 크고

넓은 난장이처럼, 규모의 조화를 잃어버린 형태이다. 

개성 개국사 터 석등은 1936년 일제강점기 때 원래의 위치를 떠나 지금 북한 개성역사박물관에 있다. 1018년 개국사

칠층석탑이 세워질 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, 개국사는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전쟁의 원한

종식과 나라의 번 을 빌기 위해 개경에 세운 10 사찰 가운데 하나 다. 고려의 역 왕들이 자주 찾았을 정도로 고려

시 의 일급 사찰이다. 개국사 터 석등을 보면 맨 꼭 기 보주( )를 뺀 석등의 모든 부분이 사각을 이루고 있다. 

특히, 간주석의 아래위에 끝을 조금씩 남기고 귀접이하여 다듬은 사각 간주석이 독특하며, 간주석을 떠받치고 있는 상,

하 석의 연꽃잎 역시 길쭉한 주름 모양으로 다른 석등에서는 볼 수 없는 이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K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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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및 자료 / 정 호 감수,《석등 부도 비》한국의 미 15(1990년, 중앙일보사)홍선 지음,

《석등》(눌와, 2011) 

/ 민병근(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) 

사진4 개성 현화사 터 석등// 고려(1020년)// 전체높이 434cm// 개성직할시 장풍군 월고리(현 국립중앙박물관)// 정 호 감수,《석등 부도 비》한국의 미 15(1990년, 중앙

일보사), 183쪽.

사진5 현화사 터 석등 화사석 - 무늬 있는 네 개의 고복형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. (홍선 지음, 앞의 책 366쪽)

사진6 개성 개국사 터 석등// 고려(1018년 추정)// 전체높이 434cm// 북한 보존유적 32호// 개성직할시 개성시 덕임리(현 개성역사박물관)// 홍선 지음, 앞의 책 370쪽. 

사진 6사진 5사진 4


